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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이 어떤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중

국인 학부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자료를 Strauss와 Corbin

이 제안한 근거이론 코딩 절차 및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과 관련된 112개의 개념, 52개의 하위범주와 21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으며, 다양한 사건들로부터 내적 갈등을 겪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며, 심

리적․생활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이들의 문화정체성 협상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단기 이민자에 속하는 중국인 유학생 또

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과 이들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시간적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관한 상담적 시사점, 타 집단의 문화정체성 협상과의 비교 및 후속 연구

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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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기준 재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2021년에 비해 9.6% 증가하였

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22) 코로나 팬데믹 상

황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

생은 대학 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교류 

및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므로(Heppner, 2006),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에게

도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수용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Lee & Rice, 

2007; Sherry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한 유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성공

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함

으로써 한국 유학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한국 교육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할 수 있으며(마효정 등, 2022; 이경상 등, 

2018),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임수진, 한규석, 2009).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2022년 12월 기준, 40.4%, 67,439명)을 차

지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 이들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유학생

들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심리적 적응

을 돕고 필요한 사회적 지지원을 파악하는 것

은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에 관한 이해와 심리

적․물질적 개입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관

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Bertram et al., 

2014; Zhang-Wu,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은 우

울, 불안, 신체화 증상, 낮은 삶의 만족도 등

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호소하는데(권란, 하

정희, 2023; 김경숙, 김민희. 2014; 조용비, 이

동혁, 2018; 진미경, 조유진, 2011), 이들의 정

신건강 악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수화된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심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정신건

강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이현진, 2022).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심리적 적응

을 돕고자 하였다(고흔우 등, 2017; 곽정, 2018; 

안혜신, 장유진, 2024; Ching et al., 2017; Sue & 

Zane, 1985). 그러나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

활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은 언어적 문제, 외

로움, 차별과 같은 문화적응과 관련된 요소에

서 기인하며(Berry et al., 2006; Cao et al., 

2016), 중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고민은 학업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적응 전반에

서 나타난다(권태희, 정현희, 2020). 또한 거주

환경, 교통환경, 재정 및 건강 문제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적응 역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Hu & 

Zhang, 2013; Tseng & Newton, 2002) 대학생활

에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인 유학생들

이 겪는 어려움이 비단 대학생활 영역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경계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맥락인 이른바 ‘문화적’ 차원에

서 이들의 적응에 초점을 두어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원활

한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 가족과의 동거 여부, 

한국어 능력 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이홍

직, 2011; Cao et al., 2017; Luo et al., 2021)과 

더불어 성격, 정체성, 주체성, 자기효능감 등

의 개인 내적요인(김정아, 김인경, 2011; 류루

루 등, 2023; Wei et al., 2012)과 문화충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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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차별감,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Bertram et al., 2014; Juang & Cookston, 

2009; Yan & Berliner, 2011) 등으로 광범위하게 

다양하며,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 또한 문화적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ry, 1997; Cao et al., 2016). 이에 본 연구는 

그중 특히 국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

나 새로운 문화맥락에서 한 개인이 심리적 안

녕감을 얻는 데에 중요하며, 원활한 적응전략

을 도모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Berry, 1997; Schwartz et al., 2007) ‘문화정

체성(cultural identity)’에 초점을 두어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 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정체성은 동일한 문화, 사회계층, 성별, 

종교 집단 등으로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

며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선운, 

2019; 정진경, 양계민, 2004).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개인

이 특정 문화에서 공유되는 가치, 인지, 행동 

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 문화에 대

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Collier & Thomas, 1998; 

Ting-Toomey & Dorjee, 2019)을 반영하는 자기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문화정체성은 타문화와 

접촉 시,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선택에 중요

한 참고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생소한 환

경에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Choudhuri, 2011/2015),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

를 수용하고 해당 문화에서의 경험을 통해 문

화정체성은 변화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정체성이 교차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LaFromboise et al., 1993; Ryder et al., 

2000). Schwartz 등(2006)에 의하면 문화 적응과

정에서 개인의 문화정체성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민자 또는 본 연

구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다

룰 때 개인의 문화정체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응모

델에서 제시된 문화적응에 중요한 개인 변인 

중 하나로 문화정체성과 밀접한 ‘민족정체성’ 

(Schwartz et al., 2006)이 제시된 것을 감안할 

때, 문화정체성은 개인의 문화적응을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인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주로 연구한 Berry 

(1997)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화정체성은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을 살펴본 

국내 개념도 연구(Lee et al., 2011)에서는 중

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문화적 자기(cultural self)’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정체성의 변

화가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

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군집분석을 

진행한 연구(정옥정 등, 2021)에서는 체류 기

간이 가장 긴 중국인 유학생 집단에서 ‘취약

형’(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고) 및 ‘고독형’(한

국 내 대인관계 차원에서 많은 부적응을 보

임) 군집 비율이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

은 집단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체류가 항상 긍정적인 문화적

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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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체류 기간이 길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는 반

면(유아신, 최아론, 2021; 이현진, 2011),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

이 보고되기도 하여(김세경, 2017; 이예슬, 김

은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

과 문화․대학생활 적응 수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권태

희, 정현희, 2020). 정옥정 등(2021)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류 기간을 적응의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모델이나 Atkinson 등

(1993)이 제안한 소수집단 민족․문화정체성 

발달 모델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

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다룰 때 문화정체성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의 일부인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국내 메

타연구(권태희, 정현희, 2020)를 보면, 문화정

체성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존의 소수집단의 민족․문화정체

성 변화․발달을 설명한 다수의 모델의 경

우, 주로 미국 배경에서 생활하는 흑인(Cross, 

1995), 아시아계 미국인(Sue & Sue, 1971), 일본

계 미국인(Kitano, 1982), 라틴계 미국인(Ruiz, 

1990) 등을 대상으로 발전되었으며, 주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의 태도 및 신념을 제시

하는 것에 그쳤다(Sue & Sue, 2008/2011). 따라

서 이전 모델들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생활하

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변화를 이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변화를 유발하

는 인과적․맥락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

생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

해 문화정체성을 변화해 왔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정체성 간

의 협상(cultural identity negotiation)을 이루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및 경험을 통해 개인의 복합적

인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재구성되는

데, 해당 과정에서 ‘협상(negotiation)’이라는 절

차를 거치게 된다(Cohen, 2001). 협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발전할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탐색하는 상호작용

이다(조진경, 2016; 조창연, 2012). 특정 사회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일부 정체성과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이해관

계가 갈등해소의 동기로 작용하여 자신의 정

체성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최희, 2020; Jenkins, 1996). 또한 개인과 타인

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의 표현으로 자신의 일부를 변화시키고자 하

는데, 이러한 변화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촉

진되고 유지된다(최희, 김영순, 2020). 이와 유

사한 맥락에서 Cummins(2000)는 유동적인 사회

적 상황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권력위계에 의

해 형성되는데, 개인은 상황에 적합한 정체성, 

즉, 타인 및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과정에서 

개인은 ‘정체성 협상(identity negotiation)’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

체성 협상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서 목표 달성 욕구의 저해, 자기 스스로에 대

한 인식과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 간의 불

일치가 발생할 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합의 또

는 타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희, 

2020; Swann, 1987).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

에 초점을 두어, 문화정체성 협상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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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경험하는 개인이 해당 문화에서의 소

속감, 타인의 인정 및 심리적 안녕감을 얻기 

위해 본래 문화정체성에 변화를 가하고, 새로

운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였다.

문화정체성 협상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사

회구조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과 문화집단 간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다(Ting-Toomey & 

Dorjee, 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과정

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협상을 살펴본 국내 연

구가 있으나(김정희, 김영순, 2018) 연구 참가

자가 재한 중국동포(‘조선족’)이며, 참가자 수 

역시 2명으로 상당히 적어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드러낼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

었다. 

개인의 문화정체성은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

을 포함한 문화적응을 예측하는 핵심변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Smith & Khawaja, 

2011; Sussman, 2002)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

생들이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그들의 문화정

체성을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한다면, 심리상

담 장면에서 이들의 문화적응을 돕는 과정 중 

적응적인 문화정체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

적 지원을 보다 세심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단순히 특정 문화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개입을 하는 것

이 아닌 해당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문화

정체성을 지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재한 중국인 유학

생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그들의 문화정체성 

협상을 이루어내는가?’로 결정하였다.

방  법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문

화정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촉발요

인이 있었는지, 또 마주한 갈등은 무엇이었으

며, 이를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소하였는지 

등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Glaser와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에서 재인용)가 제

시한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

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지금까지 특정 현상과 관련된 

적절한 개념이 파악되지 않고, 개념 간 관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련된 이론적 기

반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기존 이

론에 관한 수정 또는 분명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활용하기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2001). 연구자는 

특정한 주제 또는 현상과 관련된 개인들의 경

험을 수집하기 위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거

나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근

거하여 관련된 개념을 파악하고 범주를 도출

한 후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론적 논

의를 다루거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Creswell & Poth, 2018/2021). 국내 선행연구에

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및 이

의 변화과정을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기존 

문화정체성 발달 모델로 이들의 문화정체성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점이 존재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문화정체성의 

변화과정 및 그에 기여하는 맥락적 부분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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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론 접근방법으로 탐색하였다.

참가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참가자 선정 기준

‘한국문화 및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정체성 인식 및 변화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으로서 한국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정체성의 협상 및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연구 참가자는 ‘문화적 자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구대상은 한국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며 자신의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설

명할 수 있는(Cohen & Kassan, 2018) 중국인 유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국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민

족(民族)’을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곽이문 

등, 2018; 이예슬, 김은하, 2015). 이는 한족(漢
族)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朝鮮族)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한 심리적 어려

움을 경험하는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며(남순

현, 2021; 이윤희 등, 2022), 한국 사회의 각 

민족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대가 상이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현옥 등, 2014; 임춘

희, 2009).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

요 연구대상이었던 한족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관련 요인 중 문화정체성의 변화과

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한족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특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심리적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나 

병원에서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의 경우 연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연구 참여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자료 수집 및 참가자 특성

참가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표출(theoretical 

sampling)과 참가자들의 직접적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을 시행하였다(Creswell & Poth, 

2018/2021). 먼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가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특정 대학

에서만 참가자가 모집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 외부의 중국 지

인에게 모집 문건을 홍보하도록 부탁하고 참

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1차적으로 본 연구면담에 참가 의

사를 밝힌 총 참가자는 33명이었으며, 그 중 

학부생이 아닌 유학생 11명과 한국에서 연속

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학부 유학생 1

명을 제외한 21명을 잠재 면담 참가자로 선정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

은 대면으로 90~120분간 진행되었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문화정체성 협상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

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전공 교수 2

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1차 수정을 진행하였

다. 1차 수정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의 예로

는 “OO씨의 문화적 뿌리는 어느 문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문화

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문화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셨나

요?”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면담을 진행하면

서 연구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질문과 비슷하다고 느낀 질문들을 상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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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나이 성별 학교 학년
어학당

이수 기간

한국 연속 

거주 기간

A 24 남 Y대 3 1년 6개월 3년

B 23 여 Y대 5 1년 4년 5개월

C 25 여 Y대 3 1년 3년

D 21 여 E대 2 1년 6개월 3년

E 23 남 D대 3 1년 3년

F 26 남 S대 4 1년 4년

G 23 여 H대 4 6개월 4년 4개월

H 24 여 H대 4 1년 3년 6개월

I 24 남 S대 1 1년 3년 6개월

J 23 여 H대 4 1년 6개월 3년

K 26 남 D대 4 1년 4년

L 26 남 K대 4 1년 4년

M 25 여 C대 3 1년 3년 6개월

표 1. 연구 참가자 기본 정보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단과 논의하여 이

에 관한 수정 및 삭제를 통해 수차례 질문 목

록을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참가자가 이룬 

문화정체성 협상(예, “어떤 상황에서 문화정체

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나요?”, “문화정체

성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셨나요?”), 

참가자가 지각한 문화적 변화(예,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포기하거나 바꾸게 된 중국 문

화적 특성이 있으신가요?”, “어떤 면에서 [중

국/한국]문화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유학의 영향력(예, “중국에서 ‘학생’으

로 있었을 때와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있을 

때 자기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OO씨의 자기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과 관련된 주제로 질문지를 구성하

였다.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주제와 관

련된 이론적 요소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과정인 이론적 포화

(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할 것을 강조한다

(Cohen & Kassan, 2018). 이에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과 관

련된 개념들을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신청 순

서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2번째 참가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론적 포화

에 도달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13번째 참

가자와의 면담에서도 추가적 개념 또는 이론

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본 연

구에는 총 13명과의 면담자료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3인의 연구 참가자 특

성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해당 정보들은 참

가자들의 정보 공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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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시되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

족 유학생 여성 7명과 남성 6명이었으며, 연

령의 범위는 21~26세로 평균 24.1세로 나타났

다. 또한 한국 연속 거주 기간은 최소 3년에

서 최대 4년 5개월이었고 평균 연속 거주 기

간은 3년 6개월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 

대학 입학 이전에 어학당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어학당 이수 기간은 최소 6개월에

서 최대 1년 6개월이었고 평균 이수 기간은 1

년 1개월로 나타났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전체 연구 수행의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7001988-202312-HR-2033-03). 참가자에 대

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면담 시작 전 참가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면담 진행 

방식 및 예상 시간, 면담 도중 진행 중단 가

능 여부,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 불참여 

시 불이익 없음의 조건, 개인정보 및 비밀보

장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였으며 참가

자의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모두 받은 후 면담

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중 참가자의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신경 썼을 뿐

만 아니라 면담 종료 후에 참가자에게 면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재차 확인

하여 참가자의 심리적 안녕을 보장하고자 노

력하였다.

자료 분석

근거이론 접근을 적용한 연구에서 최종 이

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료 분석 절차는 ‘코딩(coding)’으로 알려진 

분석 방법이다. 코딩은 자료를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로 세분화하고 각 구성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Sbaraini et al., 2011) 연구

자가 원자료로부터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필

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Walker 

& Myrick, 2006). 근거이론 연구에 의하면, 기

본적인 코딩 유형으로써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총 세 가지가 존재한다(Corbin & Strauss, 1990).

우선 개방코딩은 연구자가 수집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자료에 충분히 익

숙해지고 자료를 분할하여 특정 현상에 관한 

범주를 만드는 분석 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 Poth, 2018/2021).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는 

각 자료 간 지속적인 비교를 하며, 자료에 관

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미 단위 차원

에서 자료를 범주화한다(Thornberg et al., 2014). 

이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자는 먼저 전사된 

자료들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하였다. 이때 자료들을 한 

줄씩 읽으며 자료에 담긴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는 줄단위 분석을 시행하였고, 도출된 

유사 개념들을 묶어 하위범주 및 범주로 발전

시켰다. 축코딩의 경우 연구자가 개방코딩에

서 얻은 하위범주와 범주들을 새로운 유형으

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1990). 해당 과정에

서 각 범주 간 관계는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

시되며 이를 범주분석(category analysis)이라고 

지칭하는데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cas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

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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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 등의 기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

다(Strauss & Corbin, 1998/2001). 이어서 연구자

는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작용/상호작용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범주 및 범주들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핌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

(Strauss & Corbin, 1998/2001)을 거치게 되며 이

를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이라고 지칭한다. 

본 연구자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에 속한 요인들을 재확인한 후 범주들의 관계

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은 다양한 범주들을 통합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교하게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Strauss & Corbin, 1998/2001)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는 무엇을 핵심범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핵심범주라 함은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주제 또는 중심현상을 

의미한다. 이어서 선택한 핵심범주를 중심으

로 각 범주 간 관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

결되는지를 가설적 관계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최종 이론적 모델을 구축한다(Lincoln & Guba, 

1985).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자는 축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의 관계와 전사자료를 전체적으

로 다시 검토하며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정체성 협상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구

체화하였다.

연구자 준비도 및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은 연구 수행의 

핵심 도구가 되므로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자

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점검하고 연구에 어

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탐색해야 한다

(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자는 중국에서 

7년 이상 현지 학교생활 및 귀국 후 적응의 

과정을 거친 까닭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

해 문화정체성 협상을 이루었는지에 관한 실

제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경험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문화정체성 협상’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생생한 예시로 설명하는 일에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상담실습을 통해 

중국인 유학생 내담자 6인 이상을 상담하며 

일부 내담자가 한국사람처럼 되고 싶은 과정

에서 문화적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및 대학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각자

에게 적합한 문화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

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의 주체적인 

문화정체성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문화정체성 

협상’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론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대학원 과정 중에 

질적 연구 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분석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

보 절차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근거이

론 관련 국내․외 서적을 포함하여 근거이론 

방법론을 사용한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

지 논문을 찾아 읽는 방식을 통해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

울였다.

신뢰성 및 타당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의 성격과 연구의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는 적절한 평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질적 연구 평가 시 충족시켜야 

할 획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Corbin 

& Strauss, 1990). 그럼에도 Strauss와 Corbin 

(1998/2001)은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형성된 

이론 자체에 관한 타당성, 연구 과정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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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의 경험적 근거 등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는 전체 

진행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로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

립성(neutrality)의 평가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연

구 전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

력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에서의 내적 타당

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최종 연구 결과가 얼

마나 현상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를 뜻하며(Guba & Lincoln, 1994), 특정 현상 또

는 주제를 경험한 개인이 연구에서 제시한 경

험의 서술과 해석을 자신의 경험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방형 질

문들로 이루어진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

구 참가자들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최

종 연구 결과인 문화정체성 협상 이론의 모델

을 면담 참가자 8인에게 제시하여 자료 분석 

결과에 관한 피드백 역시 수렴했다. 적용 가

능성은 양적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도에 해당

하는 기준으로(Guba & Lincoln, 1989), 최종 연

구 결과가 연구적 맥락이 아닌 상황 또는 연

구 참가자 외의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면담 참가자들의 경험이 포

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

하지만 직접 면담에 참가하지 않은 재한 중국

인 유학생 2인에게 최종 연구 결과를 제시하

여 자신의 유학생활 중 이루어진 문화정체성 

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 역시 검증하

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 참가자와 유사한 조건

을 지닌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른 연구자가 연

구를 반복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Guba & 

Lincoln, 1994).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우

선 연구자는 자료를 통해 발견된 개념, 하위

범주 및 범주들에 대하여 상담 전공 교수 1인

에게 전반적인 검토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술연구교수 2인에게 연

구 분석 결과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토 및 논의한 내용을 바탕

으로 코딩 절차에서 명명된 개념과 범주들을 

필요시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생생

하게 나타내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중립성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관한 객관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이 

확보되었을 때 충족될 수 있다(Guba & Lincoln, 

1989). 즉, 전체 연구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들

과의 지속적 의견 교환과 연구 참가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편향성을 계속 

관찰하고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심리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인 상담 전

공 교수 1인 및 다수의 질적 연구 수행 경험

이 있는 학술 연구 교수 2인과 함께 연구주제, 

목적, 분석 결과 및 최종 이론적 모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특정 

관점을 증명하려는 의도 또는 이론적 지향 없

이 연구의 진실성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노력

을 기울였다. 

결  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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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유학을 결

정함

 중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함

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함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결정함

개인 외적인

유학 동기

한국 유학

동기
 해외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에 한국 유학을 결

정함

 한국 예술 및 학업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한국 

유학을 결정함

개인 내적인

유학 동기

 중국 대학에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는데, 한국 

대학은 공부 분위기가 강함

 한국 대학의 좋은 학업 분위기에 따라 전반적인 능력

이 향상됨

한국 대학의

학업 문화에 대한

좋은 인식

유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지

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라고 생각함 학생 신분에 대한 인식

 한국어를 잘 못하여 교수님과의 거리감 경험

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우므로 중국 유학생들과만 지내

게 됨

 한국어를 잘 못하여 한국 친구를 사귀기 어려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대인관계적

어려움 한국 사람과의 대면 상황이 무서웠음

 한국 사람과 교제 시 자신감이 없음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사람 대면 시

부정적 심리 상태 발생

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외로움과 우울감

을 많이 경험함

 한국 문화를 거부했을 때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부정적 심리 경험

편한 한국

생활에 대한

욕구

 특별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한국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한국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

고자 함

문화 수용의 

필요성 인식

표 2.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인과적 조건

협상 과정을 거쳐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 13인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최종적으로 112개

의 개념, 52개의 하위범주, 21개의 범주가 도

출되었다. 이에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 하

위범주 및 범주들의 관계를 축코딩에서 Strauss

와 Corbin(1990)이 제안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

라 정리하여 표 2부터 표 7까지 제시하였고 

전체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을 통해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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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한국 선후배 문화에 대한 불편감

 존댓말 사용 문화에 대한 불편감

한국의 전반적인 

위계질서 문화에

대한 불편함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한국 생활 환경

 한국 사람들과 교제 시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 항상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친밀감 형

성이 어려움

한국 사람과 교제 시

거리감을 느낌

 중국 사람임을 밝히면 한국 사람들의 눈빛과 행

동이 달라짐을 느낌

 중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편견이 있음

을 느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 경험

 중국 문화가 자신의 능력을 억압했음을 깨달음

 중국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희망 있

다고 느낌

중국 문화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인식 중국에서의 억압된

성장 환경에 대한

깨달음 자신을 통제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람

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람

억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람

표 3.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 범주 범주

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에 대처하기 위해 최

대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자 노력함

 안전감을 위해 중국인 신분을 숨기고자 함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자 함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낌

 한국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 호칭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함

 유학생이지만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 그들처럼 열심히 노력함

한국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함 

 풍성한 한국 대학생활을 경험하고자 한국 문화를 

수용함

 한국에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국 문화에 유입되

고 싶었음

풍성한 한국 생활을

누리고자 함

표 4.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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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과제 또는 발표내용을 한국 친구가 검토해줌

 공부 또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 친구가 

공유해줌 

한국 친구로부터 

학업적 도움을 받음

한국인 친구들의

학업․언어․

문화적 도움

 한국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반응을 배움

 한국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자세한 일상 및 대

학 문화를 배우게 됨

한국 친구들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배움

 줄임말과 최신 유행어 이해를 위해 한국 친구들

이랑 많이 대화하며 배움

한국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언어문화를 배움

 중국 선배와 친구로부터 어학당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음

중국 친구로부터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움을 받음

중국인

친구들의

생활․정서적

지원

 중국 친구들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고민도 털

어놓을 수 있었음

 어디든 중국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안전감을 줌

중국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음

 문화적응은 혼자 해냈다고 느낌

 문화적응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많다고 느낌

중국 친구들은 

한국 문화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 집에서 중국 음식을 직접 요리함

 중국의 영상 또는 뉴스를 시청함

중국 문화와의

연결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강한 중국

문화정체성

 한국에서 중국어를 보게 될 때 중국 문화에 대

한 자부심을 느낌

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함

중국 사회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

 중국 문화가 자신에게 중요하며 영향을 많이 받

고 있다고 느낌

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들으면 

불편함

가치관 형성에 미친

중국 문화의 영향

 한국 문화에 적응했어도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

고 싶음

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중국 문화의 거리

가 좁다고 느낌

중국 문화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낌

표 5.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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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그저 받아들임

 어려운 일들은 피할 수 없으므로 낙관적으로 해

결하고자 함

발생한 일에 대한

빠른 체념

한국 문화

수용에 유용한

개인 특징

 힘든 일은 당연히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문화는 없었음

 탐구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함

호기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체험함

 뻔뻔한 태도로 한국어를 사용함

 한국어를 못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음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좋

아해도 괜찮다고 느낌

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함

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문화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시간의 흐름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수용

하게 됨

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가 편해지고 더 세부

적인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유입함

표 5.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중재적 조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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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한국 사회문화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긴 시간동안 노

출시키기

 한국 사람이 많은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기

 직접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하기

한국 문화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주체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하기
 한국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 문화 받아들이기

한국 문화 수용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

 술을 안 좋아하지만 회식자리에 나가기

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바쁘게 만들기

자신의 특성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로 하기
기존 개인

․문화적

특성 내려놓기
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무리와 비슷하게 행동하기

 단호한 자신의 문화적 특성 포기하기

중국 문화적 습관

변화시키기

 한국어 사용 시 존댓말에 신경 쓰기

 한국 사람들처럼 외모 꾸미기

 한국 사람들의 화법 모방하기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자 노력하기

한국 사람들을

문화 수용의

통로로

활용하기

 한국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 질문할 때 그들의 입장

해서 많이 생각하기

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 어학당 선생님, 교수님,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 학교 동아리에 참여하기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높이기

표 6.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작용/상호작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542 -

개념 하위 범주 범주

 각 문화에 맞는 ‘모드(mode)’로 자신을 전환할 수 

있음

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하듯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두 문화에 맞게 바꿀 수 있음

한국 문화정체성과 

중국 문화정체성 간

전환이 가능함

두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됨

 중국으로 돌아가도 한국 노래를 꼭 들어야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게 됨

 생활습관이 모두 한국 문화에 맞춰져 있음

 한국 사람들의 사회생활 습관이 자신에게 나타남

한국 문화적 습관이

귀국했을 때도

장기간 이어짐

 중국․한국 문화적 특징을 지니지만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서양문화에 더 강한 연결감을 느낌 

중국․한국 문화정체성을 

지니지만 서양문화를 

더 선호함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어 한국이 편하다고 느낌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고 대학 생활이 풍성한 느낌

 한국 문화에 잘 유입되어 한국의 문화 분위기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음

한국 사회문화에

잘 유입하게 됨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음
 한국 문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낌

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이 한국 사람에 가깝다고 

느낌

한국 문화에 더 많은

연결감을 느낌

 중국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예의 발라짐에 지인들

이 놀람

 중국 학생들을 만날 때도 허리 숙여 인사하게 됨

예의 발라진 느낌

긍정적

성장 경험

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됨

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

 관점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함

사고방식이 풍성해짐

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

자유롭고 독립적인

어른이 된 느낌

 중국 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하며 그들의 시

야를 넓혀줌

 한국에 여행 온 중국 지인들을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감

중국 지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음 두 문화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느낌 각 문화의 좋은 것들을 상호 수출하고자 함

 두 나라 사람에게 각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통로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간 교류에서 

자신의 역할 인식

표 7.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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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 범주 범주

 한중 문화 간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여 문화정체성

의 변화가 없다고 느낌

 자신의 중국 문화정체성에 단지 한국 문화가 추가

된 느낌

기존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못 느낌

문화정체성

변화가 없다고

인식

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

 중국 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자신에게 문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한국어를 잘 배워도 한국 사람이 된 느낌보다 단

순히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인으로 느껴짐

 언어가 문화의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지만, 자신

의 중국 문화정체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느낌

한국어 학습이

문화정체성의 변화에는

영향이 적거나 없음

 사람들과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면서 손을 흔드는 

자신의 모습이 매우 어색함

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게 느

껴짐

 중국에 돌아갔을 때 중국 문화 환경에 완벽하게 

유입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음

중국 문화에 

잘 안 섞이는 느낌
자기 불일치

경험

 한국 문화를 좋아함과 동시에 조국을 배신한 느낌

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중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낌

초반에 자기

인식에 대한

혼란을 느낌

표 7. 재한 중국인 유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결과                                     (계속)

그림 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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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 패러다임에 기초한 재한 중국인 유

학생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특정 현상의 발생을 직간접

적으로 유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

는 사건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현상으로 도출된 ‘문화정체성 변화

의 필요성을 느낌’에는 ‘한국 유학 동기’, ‘유

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지’, ‘한국어 실력 부족

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편한 한국 생

활에 대한 욕구’가 인과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야기 해봤

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 문화적 분위기

에...그러니까 한국 대학을 선택하는 게 

곧 이 문화 분위기를 선택한 거거든요. 

다 아이돌 보려고, 케이팝 때문에 한국 

온 게 아니고, 한국 대학이 제공하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거죠. (참가자 I)

자유는 좋지만, 너무 풀어지면...어쨌든 

여기에 공부하러 온 거니까. 공부가 중요

하죠. 제일(웃음)...(중략) 또 유학생이면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해요. 수업이 이해 

안 되면, 교수님이나 선배한테 가서 바로 

물어봐야 하고. (참가자 K)

일단 언어도, 중국에서는 모국어니까 

말할 때 엄청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도 더 편하고, 친

한 느낌이 들고. 근데 여기서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어떨 때는 교수님도 이해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교수님이랑도 

좀 멀어지는 느낌이고... (참가자 J)

이 학교에서 더 잘 생활하고 싶고, 그

러니까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대학생활,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봐야죠. (참가자 C)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가족적 맥락을 뜻하며 이

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상황 또는 

체계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

구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한국 생활 환경’

과 ‘중국에서의 억압된 성장 환경에 대한 깨

달음’이 나타났다.

그런 뭐랄까, 예의를 차리는 관계? 등

급이 있는 관계. 전 항상 선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존댓말을 썼잖아요. 근

데 언제 이걸 안 써도 되는지, 언제 ‘친

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언제 

즈음이면 친해진 건지, 또 상대방한테 언

제 반말해도 되는지...이게 좀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참가자 G)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의 이런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그 문화에 

좀 억눌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는 교육이랑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중국 

문화라는 이 ‘태그(tag)’가 저라는 사람의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끼

게 하거든요. 약간 이 중국 문화가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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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을 밀어내서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가

자 M)

현상

현상은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

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으로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경험을 의미한

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재

한 중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정

체성 협상 과정에서 경험한 안녕감과 풍성한 

삶에 대한 욕구로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

성을 느낌’을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현상에는 

‘심리적 안녕감을 얻고자 함’, ‘한국 학생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함’, ‘풍성한 한국 생활

을 누리고자 함’의 총 3개 하위범주가 포함

되었다.

이게 뭔가 이 문화에 있으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 때 문화정체성

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이

나 SNS에 보면 안 좋은 소리들이 많잖아

요. 그때는 최대한 한국 사람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최대한 한국 사람이랑 비

슷해지고,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지도 보

고, 그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

죠. (참가자 M)

난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모두 다 날 

돌봐주겠지, 그렇게 많은 일 안 해도 되

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스스로 또 엄

청 엄청 다른 한국 학생들이랑 똑같이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저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

요. 어디에 있으면 적어도 존재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웃음). 그래서 다른 사람

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서 계속 계속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여기서 원래의 문화정체성을 갖고 생

활하려다가 적응도 잘 못하고, 스스로 괴

롭기만 하고, 그래도 강제로 자기를 끌고 

졸업은 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고, 빨리 돌아가고

만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가자 I)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실

행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의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가자들이 문화정체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더욱 또

는 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구체

적으로는 ‘한국인 친구들의 학업․언어․문화

적 도움’, ‘중국인 친구들의 생활․정서적 지

원’, ‘강한 중국 문화정체성’, ‘한국 문화 수용

에 유용한 개인 특징’과 ‘시간의 흐름’으로 나

타났다.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하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구나’ 이런 걸 많이 배

우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

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하구나’

라고 깨닫고. (참가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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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도 가장 

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유학생

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고. 하게 되는 많

은 고민들도 사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

서 같은 중국 사람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감정적인 지지는 사실 더 크죠. 한국 생

활하면서는. (참가자 M)

중국 문화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문화적인 뿌리라고 할까요? 

그건 중국 문화에 있으니까. (참가자 J)

이전 20년 동안 하나, 단일한 문화 특

성들만 경험했는데, 두 번째 문화, 세 번

째 문화, 뭐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할 때는 

먼저 탐험 욕구를 가지고 알아보는 거죠. 

제가 또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리고 탐험하고 나서 좀 알게 되는 거

죠.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은 가능성

이 있구나. (참가자 C)

처음 제가 2018년도에 그랬어요. 내가 

중국 사람인데 왜 쟤네랑 똑같이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람’이고, 

그냥 환경이 다를 뿐이더라고요. 환경이 

변하니까 저도 이렇게 변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참가자 H)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나 문제들을 해소하고 대처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주체

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하기’, ‘기존 개인․문

화적 특성 내려놓기’, ‘한국 사람들을 문화 수

용의 통로로 활용하기’로 나타났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계속 

싸우거든요. 저와 제가 싸워요. 한국 사

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

을 조정해야 하는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

지. (중략) 또 이게 문화라는 게 한 번에 

설명되는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

에서 나타나거든요. 옷을 입는다던가, 어

떤 행동을 한다던가, 말하는 습관이라던

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되게 민감해지고. (참가자 H)

중국 문화가 100% 저한테 중요했었는

데. 근데 점점 한국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발견한 점이, 만약 중국 문화만 고집하게 

된다면 한국 사람들을 만날 정말 많은 

기회를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는 한국 사회도 사실 그렇게 개방된 사

회는 아니어서, 만약 한국 사회에서 자원

이나 많은 활동에 참가해서 어떤 성과를 

남기고 싶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

들이랑 잘 지내봐야죠. 너무 다르면 안 

되고. (참가자 M)

제가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

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관찰

해서 배웠어요.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생각하고. (참가자 E)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한 작용/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들을 뜻하

며(Strauss & Corbin, 1990), 해당 결과들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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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도한 바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문화정체성을 지니게 

됨’,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음’, ‘긍정적 

성장 경험’, ‘두 문화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느낌’, ‘문화정체성 변화가 없다고 인식’

과 ‘자기 불일치 경험’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런 모드(mode)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돌아가면 또 다른 모드로 

바뀌고. 마치 두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하

는 것처럼. 그래서 전 전환 할 수 있어요. 

그 문화에 맞는 모드로. 물론 막 왔을 때

는 전환하기 힘들죠. (참가자 A)

두 문화 다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좀 유럽, 아메리카 문화

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낭만적이

고 상당히 자유로운. (참가자 E)

잘 유입하게 됐어요. 좀 더 편해지고. 

사실 많은 친구들이 좀 다른 나라로 가

서 유학하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저한테

는 한국이 ‘컴포트존(comfort zone)’인 느낌

이에요. 한국어도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좀 원활하게 

하고, 그런 한국 문화적 분위기에 좀 편

하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B)

좀 더 포용적이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에서는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니

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포용하게 되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왜 다르지라고 생각

했는데, 사실 그냥 다른 거더라고요. 좋

고 나쁨을 평가 안 하게 되고. 예전에는 

어떤 걸 꼭 좋고 나쁨을 따져야 했었는

데, 지금은 안 그렇죠. (참가자 H)

제가 중국에 잠깐 돌아가면 제가 한국

에서 유학한 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이 

한국 어떻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

은 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한

국에 대한 인상은 그런 SNS에서 본 거에 

머물러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한

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여기 문

화를 좀 깊게 알고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 본 적 없는데, 저는 와 

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느낌. (참가자 E)

저의 중국 문화정체성이랑 별로 충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적응하

다 보면 한국사람‘처럼’ 되는 거지, 그러

니까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할 뿐이

지, 정말로 제가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 

문화정체성을 갖게 된 건 아닌 거죠. 근

본적인 중국 문화정체성은 변하진 않았

지만, 배우고 적응하면서 문화가 추가되

는 느낌인거죠. (참가자 C)

제가 중국인이지만, 사실 이 대만 문제

는, 한국에서 제가 오래 있었다보니까, 

외부의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완전히 중국에 속한 건 아

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 편으로는, 

‘중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

는 거 아냐?’(웃음). 이런 측면에서 좀 문

화정체성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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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

핵심 범주

근거이론 방법의 마지막 분석 단계인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연구

주제를 관통하는 응축된 표현으로 구성된 핵

심 범주가 타 범주들과 어떠한 체계적 연결

성을 지니는지를 나타낸다(Strauss & Corbin, 

1990). 즉, 본 연구의 주제인 ‘재한 중국인 유

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과정’의 핵심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에 근거한 이론

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우선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범주들과 핵

심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

가 면담 자료에 근거하였음을 보여주는 이야

기 윤곽을 그렸다. 해당 절차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핵심 범주는 ‘내적 갈등 경험으로

부터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고 안정감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기존 문화정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을 도모

함’이었다. 즉,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정체성 협상 과정은 이들이 낯선 한국 사회문

화에 처함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내적인 갈등

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내면의 문화정체성

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더 나아

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생활적 안

정감을 도모하기 위해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

의 문화정체성에 주체적으로 변화를 가하고,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에 대한 이론적 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

화정체성 협상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지만,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안한 대로 연구주제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범주 간 관계의 추상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이상 면담 자료에 근거한 

범주 분석 결과, 도출된 핵심 범주 그리고 이

야기 윤곽에 기반하여 수립한 재한 중국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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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의 이론적 모델

은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시간의 영향

전체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은 ‘흐르는 시

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국 문화에 유입되고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

한 인식도 뚜렷해짐을 반영하고자 문화정체성 

협상 흐름을 시간의 틀 내부에 포함하였다.

문화정체성 협상 촉발 과정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는 ‘내적 갈

등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

고 안정감 확보를 위해 주체적으로 기존 문화

정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

성을 도모함’으로, 문화정체성의 협상을 유도

하는 우선 조건은 경험하는 갈등을 통해 자신

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의 출발점을 ‘내적 

갈등 경험’으로 설정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

이 한국 사회문화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얼마나 겪는지, 이러한 갈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리고 ‘삶의 불안정감’을 얼마나 해소하고 싶은

지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이 이루어짐을 뜻

한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

험하고 보고한 중국 문화의 일부는 “인정(人
情) 많고, 융통성 있고, 억압적인” 문화, 한국 

문화의 일부로는 “책임감 있고, 질서 있고, 예

의․위계 중시하는” 문화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각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고 각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는 자기개념이 곧 본 연

구에서의 중국․한국 문화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문화정체

성 협상은 기존에 형성된 중국 문화정체성과 

한국 사회문화적 적응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

는 한국 문화정체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

났다.

문화정체성 협상 촉진/억제 요인

‘중국 문화정체성’은 패러다임 구성요소 중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자신이 중

국 문화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유지

하고 싶은지에 따라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 수준과 이의 기존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참가자들의 경험을 반영하였다. 

요인 아래 기입된 양방향 화살표는 요인의 차

원을 표시한 것으로써 ‘중국 문화정체성’에 대

한 느낌의 강하고 약함의 수준을 의미한다. 

‘적극성’, ‘한국 사람 활용도’, ‘한국 문화 수

용’은 패러다임 구성요소 중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요인의 수준에 

따라 문화정체성 협상이 촉진 또는 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기존 중국 문화정체성의 

특성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한국 문화정체성

을 어느 수준까지 형성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각 요인 아래 양방향 화살표는 

개인의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에 ‘적극적이거

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수준, 접하는 ‘한국 사

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

는’ 수준, 새롭게 마주한 ‘한국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문화정체성 유형

문화정체성 협상은 결과적으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직된 문화정체성’, ‘유연한 문화

정체성’, ‘형식적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하

였다.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한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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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는 여전히 중국 문화정체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두 문화 간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

고,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의 정치적 입

장과 상반된 의견을 들으면 심리적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했다.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자신을 어느 문화에 더 가깝

다고 설명하기 어려워했으며, 스스로 특정 문

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적합한 문화

적 요소를 선택하여 수용하고 유지하는 능력

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직된 문

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와는 달리 자신의 문

화정체성을 두 문화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

기 어려워했고, 중국 사람처럼 생각․행동하

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

자들은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둘 중 어디

에도 소속감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

히려 자신의 문화정체성은 개인의 만족을 보

다 더 중요시하는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 

가깝다고 느끼며 그런 문화에서의 삶을 지향

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문화정체성 형성 

동기가 다른 유형의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

자들보다 현저히 떨어졌으며, 한국 문화를 수

용하고 기존의 문화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측면

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어떠한 맥

락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변화시키는지 즉,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

층적으로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지낸 중국 학부 

유학생 1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의 경험을 근거이론 접근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과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연구 참가자는 한국 사회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많음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만족스럽지 못한 대

학 생활 등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중국 문화정체성을 보고하였고, 적응과정에서

의 다양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문화

정체성의 일부 특징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한

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Ting-Toomey와 Dorjee(2019)가 제안한 통합적 

정체성 협상 이론에 의하면, 특정 문화에 속

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안정감을 유

지하고자 자신의 특정 정체성을 중심으로 협

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자신의 기존 문화정체성이 안

정성을 지니길 바라는 동기가 아닌 심리적․

생활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로부터 문화정

체성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근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차이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

로 나타났는데(안혜신, 장유진, 2023), 본 연구

의 참가자들은 통제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또는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노력하여 심

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정체성 협상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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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용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며(Cohen & Kassan, 2018), 심리상담 장면에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한국 문화정체성 변화 및 형

성 수준을 인식하도록 돕고, 각 문화정체성에 

변화를 시도하여 심리적․생활적 불편감을 극

복할 수 있는 문화정체성을 탐색하도록 조력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 연구 참가자들은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에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Sue와 Sue(2008/2011)가 수정한 인종적/문

화적 정체성 발달 모델 중 ‘부조화 단계’에서

의 개인 경험과 상통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

에 대한 느낌과 충돌되는 경험 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자기 불일

치 경험은 Higgins(1987)의 자기 불일치 이론

(self-discrepancy theory)에서 제시한 ‘자신 관점’

에서의 실제적 자기(actual self)와 의무적 자기

(ought self)의 불일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문화정체성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문화정체성과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 중국 문화정체성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Higgins(1987)는 해당 두 자기의 불일치는 두려

움, 긴장됨, 초조함 등의 ‘불안과 관련된 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s)’를 유발한다고 주장하

였는데, 실제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조국을 

배신한 느낌’, ‘중국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회의감’, ‘중국 문화에 대한 어색함’ 등과 같

은 불편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

생의 원활한 문화정체성 협상을 돕는 과정에

서 자기 불일치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부정 

정서들 또한 유심히 다루어 내면의 두 문화정

체성을 통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정체성 협

상의 이론적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선행연구를 찾지 못하였으나, 캐나다 성인

도래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정체

성 협상 연구(Cohen & Kassan, 2018)에서 제시

한 이론적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중첩되는 요

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모델에서 모두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새로운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전략 모델 중 ‘문화적 특성 유지’ 차원이 개인

의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써 장기 

또는 단기 이민자들이 본래 자신의 문화정체

성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가 문화정체성 협

상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응 어려움을 호소하

는 중국인 유학생의 중국 문화정체성의 유지 

수준을 상담자가 파악하고, 문화적응에 방해

되는 문화정체성 특징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간의 역할은 Cohen과 

Kassan(2018)의 모델에서 나이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혹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양해졌음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rry(2006)의 연

구에서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거주하는 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통합(integration)적’ 문화 태

도를 지닌 참가자들이 많았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장기간 노출

될수록 두 문화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각 

문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정체성 협상을 통한 기존 문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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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변화 및 새로운 문화정체성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성 협상에 선행

하는 요인이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임이 나

타나 단기상담 장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닌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하위 목표

로 설정하여 문화적응 개입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새로운 문화에 노

출된 기간이 개인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영향

을 미치는 절대적 변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Titzmann과 Lee(2022)는 다양한 문화적응과 관

련된 시간적 요소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문화적응은 시작 시점, 속도, 축적된 시간의 

양 등에 따라 개인 간 문화적응 결과의 차이

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한 중국인 유

학생의 한국에서의 생활 기간뿐만 아니라 유

학 시점, 문화적응 시 개인의 발달단계, 문화

에 적응하는 속도 등이 개인의 문화정체성 협

상과 문화적응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가자 간 문화적 차

이를 인식하고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점,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 적극

적으로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 시점 등이 서로 

달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정체성 협상의 

시작과 진행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상담자는 중국인 유학생이 문화적

응 과정에서 겪는 내외적 경험의 시점을 염두

하여 적절한 속도로 문화정체성 협상을 진행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문화정체성 협상의 결

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 내적 성장 경

험 이외에 ‘경직된 문화정체성’, ‘유연한 문화

정체성’, ‘형식적 문화정체성’의 크게 3가지 

문화정체성 중 하나를 지니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직된 문화정체성과 유연한 문화정체

성은 Berry(1997)의 문화적응전략 유형 중 자국

과 주류의 문화와 정체성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새로운 

한국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고 풍성한 유학 생

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두 문화

가 내면에서 여전히 잘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

을 느꼈으며, 가끔 서로 충돌되어 두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

도 했다. 그에 반해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

닌 참가자들은 문화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

지 않고, 두 문화 중 자신의 성향이나 선호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여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

로 소화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의 특징과 잘 구분되지 않는

다는 점에 관한 설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예슬과 김은하

(2015)의 연구에서는 ‘통합’ 유형과 자국과 주

류사회의 문화 및 정체성을 모두 거부하는 

‘주변화’ 유형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에 의하면, 통합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직된 문화정체성을 지닌 유학생들이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자들에 비해 경험하는 미

묘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통합 유형의 전

체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문화정체성과 새롭게 형성된 문화정체성 

간 경계의 선명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

는 스트레스 유형과 수준이 다르므로, 중국인 

유학생 내면에 변화된 중국 문화정체성과 새

롭게 형성된 한국 문화정체성 간 분리 또는 

통합 수준을 상담자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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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형식적 문화정체성은 

Berry(1997)가 제안한 문화적응전략 유형 중 

‘주변화’ 유형을 지닌 사람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Berry(1997)의 모델에서 유형을 나누는 

두 차원은 자국 문화와 주류 문화에 대한 수

용 또는 거부 의사를 확인하지만, 형식적 문

화정체성은 자국과 주류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에 대한 수용을 보이는 유형으로써 현재 

속해 있는 문화가 이들에게는 종착지가 아닌 

“지나치는 역”처럼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명의 참가자가 이 같은 문화정체성을 보

였는데, 두 참가자 모두 중국이나 한국 문화

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선호와 권

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서양 문화에 대

한 선호와 동경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징은 

유사한 아시아 문화권 내의 아시아 유학생들

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Berry(1997)의 

모델에서 제시되는 자국과 지배 문화는 이질

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면, 중국과 한국 

문화는 큰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닌 아시아 문

화로 분류되는 까닭에 자국과 주류 문화 사이

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문화정체성 

차원에서 개입할 시, 우선 이들의 중국․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확인을 포함한 문화정체

성 협상 동기 수준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적응 관련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

았던 문화정체성과 협상이라는 내적 작동 아

래 이루어지는 변화 과정을 참가자들의 생생

한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문

화적응 어려움에 개입할 때 문화정체성 변화 

수준 또한 고려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적응 과

정에 관한 전체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

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을 근거이론 방

법을 통해 이론적 모델을 제안한 점에도 의의

가 있다. 본 모델에 의하면, 상담 실무에서 재

한 중국인 유학생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갈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닌 문화정체성을 인식하

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자가 이들의 중국 문

화 특성을 한국 문화 수용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우며, 주변의 한국 사람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원활한 문화적응

을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정체성 

협상의 결과로 ‘형식적 문화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해당 문화정체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중국․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개

인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낭만

적이고 자유로운” 서양 문화에 대한 호감을 

보이는 양상을 띠었다.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

지 못하는 느낌이 아닌 분명한 문화적 연결감

을 느끼고 있었고, 그 대상이 개인주의가 상

대적으로 강한 서양 문화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주변화 유형으로 

분류된 집단이 세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 통합 유형도 경직된 문화정체성과 유연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을 고려하여 기존 Berry(1997)의 문화적응전략 

모델로 나누어지는 각 유형의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참

가자와의 면담 자료에 근거하여 문화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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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과 그에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

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면담 자료만으로는 문

화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 간의 

효과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각 변인의 영

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문화정체성 협상을 돕

는 효율적인 개입 방법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재한 중

국인 유학생의 문화정체성 협상에 미치는 변

인들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어떤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맥

락적 조건에는 부정적인 환경 요인만 포함되

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문화 적응과정에서 경

험하는 ‘갈등’으로부터 문화정체성 변화의 필

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갈등

을 유발하는 부정적 환경 요인만 드러난 것이

다. 그러나 다른 개념 및 하위범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참가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한류 문화, 대학의 좋은 면학 분위기와 

같은 긍정적인 맥락적 조건도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

들의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 중 긍정적인 환경 

요인을 확인하여 상담 또는 심리교육 장면에

서 이들의 환경적 강점으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문

화정체성의 변화가 단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정체성의 발달이 역행하지 않고 유연

한 문화정체성을 향해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

화정체성은 정적이지 않고(Cohen & Kassan, 

2018),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집단으로

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한 문화정체

성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Ting-Toomey 

& Dorjee, 2019). 따라서 한국 유학 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문화정체성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여 재한 중국인 유학생 집단 내에

서 문화정체성 협상 과정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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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utilized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explore the process of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irtee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hree consecutive years. Data 

analysis followed the coding procedures and paradigm model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 This 

resulted in 112 concepts, 52 subcategories, and 21 categories related to the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process of Chinese students. The study found that recognizing own cultural identity and a desire for 

well-being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negotiation process. The results suggest that Chinese students 

perceive a need for cultural identity transformation. Furthermo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their negotiatio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regarding the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re discussed, along with comparisons to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in other group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cultural identity, cultural identity negotiation, grounded theor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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